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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임태준 연구위원 

해외 학술연구 
분석

글로벌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공적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다룬 학술연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저축, 소비, 노동 공급 등 개인의 경제행위는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공적건강보험의 보

험료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적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합리적 지출 관리 노력과 더불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에 이미 OECD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 2013년 1.2%를 기록하였으며 

기대수명은 2005년을 기점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여 2013년 기대수명 81년을 기록함(<그림 1> 

참조).

<그림 1> 출산율과 기대수명: 우리나라 vs. OECD (1960~2013년) 

(a) 출산율 (b) 기대수명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Lim(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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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소비, 노동 공급 등 개인의 경제행위는 연령에 따라 상이하므로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는 한 국가

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Bloom et al. 2001). 

 학계에서는 인구연령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경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

행되고 있음.

   - Bloom et al.(2003)은 수명 연장이 저축률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동

아시아 국가들의 총저축이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 Acemoglu and Johnson(2007)은 기대수명의 연장이 1인당 생산량 증가(per capita output 

growth)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함. 

   - Hashimoto and Tabata(2010)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非건강산업에서 건강산업으로 노동 

재분배(labor reallocation)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지적함.

   - Aisa and Pueyo(2013)은 Hashimoto and Tabata(2010)의 노동재배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른 자본스톡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Prettner(2013)는 출산율 하락이 1인당 생산량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대수명

의 연장은 반대의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함.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공적건

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적건강보험 재정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 

 학계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대, 공적건

강보험 재정확충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음.

   - Attanasio et al.(2010)은 미국 경제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메디케어(Medicare) 건강의료비 

지출 증가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연구함.    

   - Hsu and Yamada(2012)는 일본을 대상으로 급속한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의료비 증

가와 함께 가중되는 공적건강보험 재정확충방안 및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였음.   

   - Hsu and Liao(2015)는 동적일반균형을 통해 대만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의

료비 인상률이 생산성 성장률보다 2% 이상 높을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재정균형을 담보하기 어

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  

   - Hsu et al.(2015)은 태국을 대상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도입과 정부재정부담 가중의 경제적 효

과를 분석하였는데,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정부재정지출은 2005년 대비 44%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음.1)  

해
외
 학
술
연
구
 분
석



이
슈
분
석

 26

 한편, 경제·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리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 등에서의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사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선행연구들은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Lim(2016)은 우리나라 인구연령구조가 통계청의 2010~2060년 인구추계와 같이 변화할 경우를 상정,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 경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변화 및 경제적 효과

를 분석함.  

 Lim(2016)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2060년 국민의료비 지출은 2016년 대비 35.6% 증

가하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직장가입자 기준)은 2016년 대비 7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동공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2016년에 비해 64.2%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노동 

유인 하락에 기인함.

   - 노동공급의 감소로 인해 2060년의 임금은 2016년 대비 21.8% 상승함.

 자본스톡은 2030년까지 2016년 대비 21.4% 증가한 후, 점차적으로 하락함.

   - 2030년까지 총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개인의 저축 유

인이 확대되기 때문임.

 2060년 국내총생산 규모는 2016년 대비 2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Lim(2016)의 결과는 Hashimoto and Tabata(2010)에서 논의된 산업 간 노동 재분배 효

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즉, Lim(2016)은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2)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므로 정책당

국자는 합리적 지출 관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건강성 향상 및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OECD(2017)는 OECD 나라의 경우 상당한 비율의 국민의료비가 건강성 향상과 무관하거나 실익

1) 이들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은 Attanasio et al.(2010)의 모형에 기반하고 있음.
2) 이는 Lim(2016) 모형의 생산부문이 건강산업과 非건강산업 부문으로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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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은 곳에 ‘낭비(waste)’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3)

   - Berwick and Hackbarth(2012)는 미국 의료비 지출의 20% 이상이, Swan and Balendra 

(2015)는 호주 의료비 지출의 1/3 정도가 낭비적(wasteful)이라고 주장함. 

 이는 건강보험의 효율적 지출관리 및 급여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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